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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진로적응성, 진로준비행동과의 관련성

정경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Relationship with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Kyung Hwa Jung
Dept. of Oriental Study,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  약  이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경기, 인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49명을 연구표본으로 대학생의 긍정
심리자본, 진로적응성, 진로준비행동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한 양적연구이다.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위해 요인검사와 신뢰도검사를 실시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분석
을 이용하여 변인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3개의 가설을 세워 가설검증을 통해 변인들의 관련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적응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사고는 진로에 대한 
관심, 호기심, 자신감 등에 영향을 미쳐 복원력, 효능감 등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적응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 사고는 진로에 대한 준비에 영향을 미쳐,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준비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적응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에 대한 자신감, 관심, 호기심은 진로
준비에 영향을 미쳐, 진로적응성이 높은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준비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진로적응성, 진로준비행동은 서로 관련성이 높다는 것과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적응성에 대한 중요성이 검
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a sample of 249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Using the SPSS 19.0 statistical program,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tool were analyzed, and the hypothesis was verified using regression analysis. Three 
hypotheses were established and the relevance of the variables was verified through hypothesis testing. 
As a result, firs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adaptability. Positive thinking affects career interest, curiosity, and confidence, and it was found that 
students with a high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lso had high career adaptability. Seco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ositive 
thinking about oneself affected career preparation, and it was found that students with high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lso showed a higher preparation for a career. Third, career adaptabilit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terest in one's career path affects career
preparation, and it was found that students with high career adaptability also had higher career 
readines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verified tha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were highly cor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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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 속으로 들어와 있
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사람의 일자리를 AI가 
점점 잠식해가고 있다. 점점 똑똑해 지고 사람과 같아지
고 있는 AI지능의 로봇은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자리 잡
고 있어, 점차 없어지는 직업과 새로운 직업의 등장이 빠
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 19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사회 변화의 속도에 가속도가 더해지면
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청년들은 그 이전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일자리 변화
와 일자리의 양극화가 더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준비
를 사전에 준비한 학생들은 졸업을 전후로 관련 분야로
의 진입이 순조로운 반면, 무방비 상태로 시간을 보내다
가 졸업을 유예하거나 졸업 후 진로준비를 포기하는 경
우도 있다. 이런 경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경
제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진로 결정은 최대한 정확하고 빠를수록 좋다. 비록 남
들보다 결정이 늦었더라도, 자신의 전공을 최대한 살려 
최고가 아니라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준
비 없이 4년의 대학시간을 보내고 졸업을 유예시키며 남
들이 가는 길에 생각 없이 편승하여 소중한 시간을 보내
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 요즘같이 사회가 빠르게 변화고 
직업의 변화가 빠른 시기에 진로에 대한 준비는 더 중요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진로적응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에 대한 준비를 잘 하며 긍정심리자본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1].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적응성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
어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학생이 진로적응력도 높고 진로
준비에 대한 행동도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2,3].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나 진로선택에 대한 유연한 
사고 및 탄력성은 진로선택 뿐 아니라 대인관계 및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늘 잘 될 것이
라는 희망 및 긍정적인 사고와 잘못 되었을 때 언제라도 
바로 일어서 되돌아갈 수 있는 높은 복원력 및 효능감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 및 직업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함
에 있어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빠
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과 적응력이 진로를 준
비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임을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 체육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4]에

서도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체육대생 학
생일수록 자기이해행동, 직업능력향상행동, 직업세계탐
색행동, 직업관련자격취득 등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
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 진로적응성, 진로준비행동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여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졸업 
전 진로 준비의 중요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긍정심리자
본이 진로적응성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지 여부와 진로적응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3개의 가설을 
세워 가설검증을 진행하려고 한다. 

긍정심리자본, 진로적응성, 진로준비행동과의 관련성
을 검증하여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긍정심리자본
과 진로적응성 및 진로준비행동의 중요성을 확인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가설 1>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적응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대학생들의 진로적응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이란 자신이 수행해야 할 과업들을 성공

적으로 이루기 위한 자신감과 성공에 대한 희망을 갖고 
과업을 진행하면서 상황에 맞게 목표를 수정 또는 재지
정하며 수행 중 문제에 봉착했을 땐 원래 상태로 돌아오
는 과정으로 복합적이고 긍정적인 인지상태를 말한다[5]. 
긍정심리자본의 하위개념으로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
망, 복원력이 있는데, 각기 개념을 살펴보면 첫째 자기효
능감은 특정 상황에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부여, 인지적 자원, 일련의 행동을 포함하며, 
자신의 환경을 관리하고 개인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
록 하는 그들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둘째, 낙관주의는 난관과 좌절이 있을 때도 미래의 
삶이 좋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강력하게 믿는 신념을 
의미한다. 셋째, 희망은 개인에게 어렵기는 하지만 성취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며,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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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 의한 목표에 따라 결심, 열정, 상황에 대한 통
제를 하게 하는 개인의 인지적 상태이다. 넷째, 복원력은 
역경, 실망, 실패, 애매함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능력
을 말하며, 심리적 역량으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
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상황으로 진전할 수 있도록 만
드는 힘이다[6].

2.2 진로적응성
Super와 Knasel(1981)[7]은 진로적응성이란 전 생애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직업과 직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
게 대처하고 성공적인 직업생활로의 적응과 이를 위한 
준비도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즉, 불확실한 미래를 대
비하여 긍정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책을 마련
하는 준비지향적인 능력이며 미래지향적 경향성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강조한다[8]. 
이후 Savickas(1997)[9]에 의해 진로적응성이란 미래 직
업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예측 가능한 과제에 대
한 준비성과 미래 직업 환경의 변화로 생길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의 개념으로 좀 더 명확
히 정의되었다.

진로적응성의 구성요소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지만, Savickas(2005)[10]는 이를 종합하여 4가
지로 분류하였다. 진로적응성을 조절 기능을 하는 구인
으로 보았으며, 구성 요인으로 진로에 대한 관심을 나타
내는 관심, 진로를 결정하고 관련하여 조절할 수 있는 기
능인 통제, 외적인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나타내는 호기
심,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보이는 자신감으로 구성
하였다[11].

2.3 진로준비행동
김봉환·김계현[12]은 진로준비행동을 ‘진로에 대한 준

비’, 또는 ‘진로에 대한 탐색 및 직업준비’라고 개념화하
였다. 그는 진로준비행동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
나 태도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실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
였고,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이라고 보았다.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으로 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
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등 
3개의 요인으로 설명된다[13]. 진로준비행동의 3개의 하
위요인 중 정보수집활동은 먼저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자
신이 희망하는 분야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
는 능력을 말하고, 필요한 도구구비활동은 자신이 희망

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
재, 기자재 등을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격증 준비를 하는 
등의 활동을 말하며, 목표달성활동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위해 실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련 직업훈련을 받거나 진로 상담을 
받는 등 직접적인 활동을 의미한다[1].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경기, 인천) 4년제 대학

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 진
로적응성, 진로준비행동과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양적연
구이다. 서울과 수도권(경기, 인천)의 4년제 대학교에 재
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설문 
진행방식은 모바일 웹으로 진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260부였고, 그 중 무응답을 포함하여 연구에 부적합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총 249부를 연구표본으로 사용하
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1과 같다. 

Variable N %

Gender
Man 111 44.6

Woman 136 55.4

Area
Seoul 123 49.4

Kyonggi 107 43.0
Incheon 19 7.6

Grade

1 Grade 36 14.5
2 Grade 58 23.3
3 Grade 78 31.3
4 Grade 77 30.9

Major

Humanities 65 26.1
Social 76 30.5
Nature 47 18.9

Engineering 61 24.5

Hope Path

Employment 167 67.1
founded 12 4.8

Graduate School 17 6.8
Official 41 16.5

Undefined 12 4.8

Major Match
Same 160 64.3

Inconsistency 89 35.7

Certificate
Have 73 29.3
None 176 70.7

Total 214 100

Table 1. Frequen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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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ronbach 
Alpha

Dynamic stability

.849 .017 -.042

.851

.662 .023 .031

.632 .001 .066

.579 -.009 .179

.536 -.192 -.036

.494 -.011 .168

.397 -.006 .301

.251 -.189 .162

Hope
.213 -.749 -.047

.727
-.119 -.508 .485

Efficacy
-.070 -.085 .768

.839
.033 -.044 .681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075 -.049 .598

.076 .113 .556

.142 .055 .539

.294 -.014 .480

.127 -.086 .358
KMO(Kaiser-Meyer-Olkin) .922

Bartlett Chi-Square 1804.729
(Bartlett’Test of Sphericity) df(p) 136(.000)

Variable Career Adaptability Cronbach 
Alpha

Confidence

.784 .067 -.033 -.100

.828

.722 .036 .099 -.071

.720 .145 -.021 .002

.676 -.048 .066 -.070

.657 .110 .068 -.106

.553 .148 -.115 -.247

.377 .047 .147 -.104

Concern

.125 .776 -.088 -.043

.870
.048 .744 -.040 -.116
.050 .706 .065 .008
.168 .391 .257 -.083
-.105 .313 .282 -.186

Curiosity

.301 -.033 .504 -.065

.791

.193 .225 .480 .058

.243 -.079 .472 -.075

.182 .110 .471 -.070
-.271 .155 .470 -.196
.046 .385 .417 -.031

Control

.064 -.012 -.097 -.841

.899

.060 .192 -.132 -.593

.079 .240 -.001 -.591

.152 -.104 .268 -.547

.149 -.009 .209 -.527

.094 .029 .210 -.454
KMO(Kaiser-Meyer-Olkin) .928
Bartlett Chi-Square 3417.038

(Bartlett’Test of Sphericity) df(p) 276(.000)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of Career Adaptability

3.2 연구모형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진로적응성, 진로준비행동과

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 [Fig.1.]과 같이 연구모
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3 측정도구
이 연구의 긍정심리자본, 진로적응성, 진로준비행동의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의 타
당도를 검증하였고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변인들의 높
은 Cronbach's α값으로 신뢰도 역시 검증되었다.

첫째, 긍정심리자본은 한국 사회 맥락에 맞게 수정 보
안한 유현숙[14]의 도구를 [15,16]연구에서 수정 변환하
여 사용한 도구를 이 연구에 맞게 총 17개 문항 3개의 
요인(복원력:8문항, 희망:2문항, 효능감:7문항)으로 수정
하여 사용했다. Table 2와 같이 KMO>.5, Bartlett의 
p<.05를 만족하므로, 요인분석의 적절함이 증명되었고, 
요인별 신뢰도인Cronbach's α는 복원력(.851), 희망
(.727), 효능감(.839)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둘째, 진로적응성은 Savickas와 Porfeli(2012)가 개
발한 CAAS(Career Adapt-Ability Scale)를 Tak[17]
이 번안한 도구를 [18]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이 연구에 
맞게 총 24개 문항 4개의 요인(자신감:7문항, 관심:5문
항, 호기심:6문항, 통제:6문항)으로 수정 변환시켜 사용
하였다. 

Table 3과 같이 KMO>.5, Bartlett의 p<.05를 만족
하므로, 요인분석의 적절함이 증명되었고, 요인별 신뢰
도인Cronbach's α는 자신감(.828), 관심(.870), 호기심
(.791), 통제(.899)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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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진로준비행동은 이명숙[19]의 연구에서 사용된 
18개 문항 3개 요인의 측정도구를 이 연구에 맞게 4개 
문항을 제외한 총 14개 문항 3개의 요인(정보수집활동:8
문항, 도구구비활동:2문항, 목표달성활동:4문항)으로 수
정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Table 4와 같이 KMO>.5, Bartlett의 p<.05를 만족
하므로, 요인분석의 적절함이 증명되었고, 요인별 신뢰
도인Cronbach's α는 정보수집활동(.845), 도구구비활
동(.835), 목표달성활동(.793)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Variabl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ronbach 
Alpha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y

.768 .063 .076

.845

.714 -.034 .081

.633 -.105 -.050

.555 -.114 -.010

.522 .055 -.182

.498 .072 -.087

.457 -.314 -.059

.419 -.203 -.132

Tooling Activity
-.023 -.930 -.044

.835
.023 -.757 .008

Goal Achievement 
Activity

-.058 .044 -.937

.793
-.007 -.034 -.798
.115 -.085 -.426
.313 -.042 -.375

KMO(Kaiser-Meyer-Olkin) .854
Bartlett Chi-Square 1533.982

(Bartlett’Test of Sphericity) df(p) 91(.000)

Table 4. Validity and Reliability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4. 연구결과

3개의 가설검증을 위해 선형회귀분석(Liner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해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유의미한 결과 값만 표에 나타냈다.

4.1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적응성 미치는 영향
<가설 1>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적응성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 가설검증
을 진행했다. 검증결과 Table 5와 같이 진로적응성의 자
신감(F=87.011, p<.001). 관심(F=94.048, p<.001), 호
기심(F=48.214, p<.001), 통제(F=122.458, p<.001)등 
모든 하위변인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
Standardized β t(p)

B SE

Career 
Adaptabi

lity

Confidenc
e

Constant .843 .187 ㅤ 4.509
Dynamic 
stability .440 .074 .413 5.974***

Efficacy .399 .074 .380 5.386***

R2 = .516,   F = 87.011***

Concern

Constant .586 .191 ㅤ 3.067
Dynamic 
stability .282 .075 .254 3.753***

Efficacy .569 .076 .519 7.512***

R2 = .535,   F = 94.048***

Curiosity
Constant 1.821 .178 ㅤ 10.204
Efficacy .432 .071 .491 6.112***

R2 = .371,   F = 48.214***

Control

Constant .562 .178 ㅤ 3.151
Dynamic 
stability .444 .070 .398 6.336***

Efficacy .521 .071 .473 7.380***

R2 = .600,   F = 122.458***

***p<.001

Table 5.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areer Adaptability

첫째, 진로적응성의 자신감은 긍정심리자본의 복원력
(t=5.974, p<.001)과 효능감(t=5.386, p<.001)이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설
명력은 51.6%(R2=.516)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진로적응성의 관심은 긍정심리자본의 복원력
(t=3.753, p<.001)과 효능감(t=7.512, p<.001)이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설
명력은 53.5%(R2=.535)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진로적응성의 호기심은 긍정심리자본의 복원력
(t=6.112, p<.001)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37.1%(R2=.371)로 높
게 나타났다. 

넷째, 진로적응성의 통제는 긍정심리자본의 복원력
(t=6.336, p<.001)과 효능감(t=7.380, p<.001)이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설
명력은 60.0%(R2=.600)로 높게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복원력은 진로적응성의 호기심을 제
외한 자신감, 관심, 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 긍정심리자본의 효능감은 진로적응성의 모
든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긍정심리자본의 희망은 진로적응성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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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설 2>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 가설검
증을 진행했다. 검증결과 Table 6과 같이 진로준비행동
의 정보수집활동(F=34.649, p<.001). 도구구비활동
(F=10.005, p<.001), 목표달성활동(F=19.998, p<.001)
등 모든 하위변인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
Standardized β t(p)

B SE

Career 
Preparati

on 
Behavior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y

Constant .997 .257 ㅤ 3.887
Dynamic 
stability .377 .101 .310 3.728***

Hope -.172 .066 -.173 -2.625**

Efficacy .431 .102 .360 4.239***

R2 = .298,   F = 34.649***

Tooling 
Activity

Constant 1.133 .417 ㅤ 2.717

Dynamic 
stability .406 .164 .232 2.470***

R2 = .109,   F = 10.005***

Goal 
Achieveme
nt Activity

Constant .378 .348 ㅤ 1.085
Dynamic 
stability .551 .137 .358 4.024***

R2 = .197,   F = 19.998***

**p<.01, ***p<.001

Table 6.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첫째, 진로준비행동의 정보수집활동은 긍정심리자본
의 복원력(t=3.728, p<.001), 희망(t=-2.625, p<.01), 
효능감(t=4.239, p<.0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29.8%(R2=.298)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준비행동의 도구구비활동은 긍정심리자본
의 복원력(t=2.470, p<.001)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10.9%(R2=.109)
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준비행동의 목표달성활동은 긍정심리자본
의 복원력(t=4.024, p<.001)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19.7%(R2=.197)
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복원력은 진로준비행동의 모든 하위
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
심리자본의 희망은 진로준비행동의 정보수집활동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심리자본의 
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의 목표달성활동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진로적응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설 3>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 가설검증
을 진행했다. 검증결과 Table 7과 같이 진로준비행동의 
정보수집활동(F=43.010, p<.001), 도구구비활동
(F=18.306. p<.001), 목표달성활동(F=17.133, p<.001)
등 모든 하위변인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
Standardized β t(p)

B SE

Career 
Preparati

on 
Behavior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y

Constant .422 .269 ㅤ 1.570
Confidence .207 .082 .182 2.533*

Concern .617 .080 .565 7.686***

R2 = .414,   F = 43.010***

Tooling 
Activity

Constant .712 .444 ㅤ 1.605
Concern .836 .133 .531 6.305***

R2 = .231,   F = 18.306***

Goal 
Achieveme
nt Activity

Constant .773 .393 ㅤ 1.968

Concern .656 .117 .474 5.590***

Curiosity -.302 .142 -.175 -2.131*

R2 = .219,   F = 17.133***

*p<.05, ***p<.001

Table 7. The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첫째, 진로준비행동의 정보수집활동은 진로적응성의 
자신감(t=2.533, p<.05)과 관심(t=7.686, p<.001)이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41.4%(R2=.414)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진로준비행동의 도구구비활동은 진로적응성의 
관심(t=6.305, p<.001)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23.1%(R2=.231)
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준비행동의 목표달성활동은 진로적응성의 
관심(t=5.590, p<.001)과 호기심(t=-2.131, p<.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
한 설명력은 21.9%(R2=.219)로 나타났다. 

진로적응성의 자신감은 진로준비행동의 정보수집활동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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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관심은 진로준비행동의 모든 하위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적응성의 호기심
은 진로준비행동의 목표달성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적응성의 통제는 진로준비행
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이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경기, 인천)의 4년제 대학교
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설문조
사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총 
249명으로 연구주제는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진로적
응성, 진로준비행동과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양적연구이
다. 3개의 변인들 간에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3개의 가
설을 세워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긍정심리자본, 진
로적응성, 진로준비행동과의 관련성이 검증되었다. 긍정
심리자본은 진로적응성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쳤고, 진로적응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증결과는 관련 선행연
구[1-4]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가설1과 가설2의 검증을 통해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
이 확인되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원
래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인 복원력은 진로적응성
과 진로준비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복
원력이 큰 학생일수록 진로에 대한 적응과 진로에 대한 
준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도 복원력 다음으로 
진로적응성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만, 긍정심리자본의 희망은 진로적응성과 진
로준비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연
구[1]의 결과와 거의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복원력과 
효능감과 달리 희망은 진로적응성과 진로준비행동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설3 검증을 통해 진로적응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에 대한 관심
은 진로에 대한 준비성으로 이어져 진로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일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준비가 정보수집에
서부터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에 대한 자신감과 호기심
은 관심에 이어 진로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진로관련 도
구를 준비하는 활동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

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 그리고 호기심은 자신의 진로성
공에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요
인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진로에 대한 통제는 진로를 준
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어, 정
보수집활동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1]의 결과와 크데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과 진로에 대한 관심
과 자신감 및 호기심이 진로준비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 이 연구를 통해 다시 확인되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어떠한 위기나 상황에 몰리더라도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언제라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
는 힘을 길러야 할 것 같다. 그리하여 진로가 정해지지 
않아 무작정 졸업을 유예하거나 자신의 길이 아닌 남들
이 간다고 생각 없이 그 행렬에 섞여서 많은 시간을 보내
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결국,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작용과 진로적응력은 진로를 준비하는데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와 진로에 대한 적응력은 많
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학생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학교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활동이나 진로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및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진로프로그램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4년의 대학생활 동안 긍정적인 사고와 진로에 대한 적
응력이 높아진다면, 그에 따른 준비도 어려움 없이 진행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 결과가 대학생들의 4년간 대
학생활에서 진로와 관련된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요소가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 학생들을 서울과 수도권(경기, 
인천)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전국의 대학생으로 일반화 
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표본이 249부로 통계결과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3개의 변인간의 관련성을 연구하
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3개의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검
증하는 연구를 제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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